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충성한 

MBC의 부끄러운 민낯

MBC를 삼성에 팔아넘긴 적폐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MBC의 새 시사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삼성 장충기 사장 문자 메시지에 감춰져 있던 언론사들의 치부를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4년 12월 18일,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회사 중 하나인 제일모직이 코스피 시장
에 상장됐다. 이날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장충기 사장에게 지상파 뉴스의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MBC, SBS가 관련 뉴스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롯
한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에는 제일모직 상장 소식이 나가지 않았다.

2015년 6월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삼성병원의 메르스 확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 
장충기 사장은 MBC가 ‘이재용 부회장 사과’라는 기사를 ‘육성 위주로 앵커가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 실제
로 <뉴스데스크>는 기자의 리포트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중간에 앵커가 나와 설명하는 형식으로 축소 
보도했다. 

이 뿐 아니다. 2016년 11월에는 당시 국정 농단 보도에 소극적이었던 MBC 뉴스를 비판하는 MBC 내부의 게시
글까지, 누군가 통째로 복사해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김장겸 씨는 보도국장을 거쳐 보도본부장에 올랐고, 최기화 씨는 보도국장이었다.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연합
뉴스 조 모 상무가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등장한다. 조 상무는 김장겸 본부장을 “동지”라고 불렀
고, “김장겸 본부장이 따로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자리를 주선했다. 최기화 보도국장이 장충기 사장으로부
터 고가의 공연 티켓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 국장은 장 사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보탬도 되지 않는데 
늘 신세만 진다”고 말했다. MBC의 보도국장이 재벌그룹 사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고 ‘형님’으로 모신 것이다.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들은 김장겸 체제의 MBC가 정권뿐만 아니라 삼성의 하수인으로까지 추락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정권은 물론 재벌과도 유착관계에 빠져있던 MBC의 민낯이다. 삼성과 김장겸 체제 MBC의 행태
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이다. 검찰은 장충기 사장의 문자에
서 드러난 언론 장악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MBC의 자체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보안이 유지돼야 할 <뉴스데스크>의 큐시트와 내부 게시판의 게시글을, 
MBC 내부자가 삼성 측에 유출시켰다. 아니 보고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심각한 윤리 위반일 뿐
만 아니라, 사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영방송 MBC의 뉴스는 
시청자의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재벌과 거래할 수 없는 공공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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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